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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인용 디바이스의 발달로 개인들이 손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공유와 습득이 일

반화 되고 있다. 특히 분야별 전문 커뮤니티가 발달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기업과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상의 다양한 텍스트로부터 대중의 의견을 읽어내는 것을 오피니언마이닝

이라고 한다. 그 중 하나인 감성사전은 방대한 비정형데이터를 빠르게 파악하는 도구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사회의 여러 요인을 반영하여 변동한다. 최근에는 버즈량 분석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오피니언마이닝을 활용

한 주식시장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뉴스와 같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뉴스의 정제된 형식과 한정된 어휘를 사용한 기존연구를 보완하고자 증권전문 사이트 ‘Paxnet’의 게시 글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주식시장 맞춤형 감성사전을 구축하여 투자자들의 감성을 분석하는 데 기여했다.

[Abstract] 

As development of personal devices have made everyday use of internet much easier than before, it is getting generalized to 
find information and share it through the social media. In particular, communities specialized in each field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can significantly influence our society. Finally, businesses and governments pay attentions to reflecting their 
opinions in their strategies. The stock market fluctuates with various factors of society. In order to consider social trends, many 
studies have tried making use of bigdata analysis on stock market researches as well as traditional approaches using buzz amount. 
In the example at the top, the studies using text data such as newspaper articles are being publishe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post of ‘Paxnet’, a securities specialists’ site, to supplement the limitation of the news. Based 
on this, we help researchers analyze the sentiment of investors by generating a domain–specific sentiment lexicon for the stock 
market.  

색인어 : 오피니언마이닝, 감성분석, 말뭉치, 감성사전
Key word : Opinion Mining, Sentiment analysis, Corpus, Sentiment lex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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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0년 이후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활발해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환경이 개선되며 온라인상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

으로 증가하는 ‘빅데이터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

경에서 소셜미디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매개자 또

는 정보허브로 기능하며 그 사회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1]

빅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처

리 소프트웨어의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를 의

미한다[2].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개

념이지만 통상적으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형식에 맞추어 

구축된 ‘정형데이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온라인상의 ‘비정

형데이터’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비정형데이터를 분

석하는 방법은 정형데이터의 분석과는 다르다. 비정형데이터 

분석방법으로는 크게 오피니언마이닝, 텍스트마이닝, 웹마이

닝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오피니언 마이닝의 

일종인 감성분석에 대해 다룬다.

감성분석은 텍스트가 담고 있는 부정, 긍정 등의 주관적 

‘감성’을 읽어내는 분석으로, 이를 활용하여 각 단어에 감성적 

특성인 ‘극성’을 부여하는 감성사전을 구축할 수 있다. 감성사

전은 다시 범용 감성사전과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으로 분

류된다. 범용 감성사전은 텍스트가 사용된 분야나 상황에 관

계없이 어느 맥락에나 적용이 가능한 극성 값이 부여된 사전

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기반하여 쉽고 빠르게 사전을 구

축할 수 있으나 문맥에 따라 단어가 포함하는 감성이 달라질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글을 쓴 문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개발되고 있는 것이 도메인별 맞춤형 사전이

다. 맞춤형 사전의 경우에는 단순한 긍정, 부정의 ‘감성’뿐 아

니라 해당 분야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3].

본 연구는 주식시장이라는 도메인에 특화된 감성사전 구축

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긍정은 ‘주가상승’을, 부정은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 데이터로는 증권정보공유에 특화된 웹사이

트인 ‘Paxnet’의 게시 글을 활용한다.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예

측하기 위해 신문기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한 

연구 사례가 이미 있었으며[4][5][6][7], 정제된 형식과 한

정적인 어휘만으로 이루어진 텍스트로 인한 한계가 지적되었

다. 온라인 게시 글을 분석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한 선행연구

를 통해 다수의 비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감성사전의 성능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감성사전이나 범용 감성사전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8][9], 주식분야 관련 웹사이

트 중 가장 전문성, 신뢰성이 높고 전업투자로 시장에 참여하

는 투자자들의 게시판 글을 기초로 많이 사용되는 증권 전문

용어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오피니언마이닝

과 감성사전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감

성분석을 주식시장에 적용한 기존 연구사례를 살펴보고, 온라

인 게시 글을 분석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하는 연구를 제안한

다.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도 이 장에서 다룰 예정이다. 4장에

서는 구축된 감성사전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한다. 마지

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의 한계점, 향후 연구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Ⅱ. 오피니언마이닝 연구

2-1 오피니언마이닝 개념

산업분야에서 감성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오피니언

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데이터로부터 특정 상품이나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감정, 태도와 같은 주관적인 반응을 분석

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10]. ‘감성분석’과 ‘오피니언마이닝’

이라는 개념은 각각 2003년에 발표된 서로 다른 연구논문에

서 처음 언급되었으며[11][12], 연구대상 및 방법론은 유사

한 것으로 본다. 연구대상인 ‘감성’ 또는 ‘의견(opinion)’은 일

반적으로 긍정과 부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감성을 의미하

지만, 연구가 발전되면서 감성이 더욱 세분화되기도 하고, 상

황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감성을 넘어 그러한 감성을 유발하

는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기도 한

다.[13]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충과 스마트기기의 보급 등으로 온라

인상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2010년 이후 빅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오피니언마이닝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비정형데이터 분석방

법론 중에서도 오피니언마이닝은 가장 각광받는 분석법이다. 

오피니언마이닝은 어느 도메인에나 적용이 가능하며, 대중의 

의견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의

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2 감성사전 연구

오피니언마이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감성어(sentiment 
words)’일 것이다. 감성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

하는 단어나 구절을 의미하며,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관심인 

대중의 감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러한 단어와 구절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감성사전(sentiment lexicon)’이다

[3].

오피니언마이닝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된 후 지난 몇 년간 

감성사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는데, 이것

을 크게 세 가지 접근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단

어의 극성을 직접 분류하는 수동 접근방법(manual approach)
으로,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사후 검토



주가지수 방향성 예측을 위한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방안

http://www.dcs.or.kr587

용으로만 사용하고 단독적으로 사전구축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두 개의 알고리즘은 사전구축에 주로 사용되는 자동화 

알고리즘(automated algorithm)으로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기

반하는 ‘사전기반 접근법(dictionary-based approach)’와 ‘말뭉

치기반 접근법(corpus-based approach)’로 나눌 수 있다[3].

1) 사전기반 접근법(dictionary-based approach)

‘사전기반 접근법(dictionary-based approach)’이란 감성사

전이 아닌 일반적인 어학사전에 기반하여 감성사전을 구축하

는 접근방법이다.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에 기반

하여 먼저 기초 감성어휘 목록을 작성하고, 동의어와 반의어

를 기준으로 사전을 구축한다.

사전기반 사전구축방법에 관한 연구는 동의어와 반의어를 

기준으로 단순 반복 작업(iteration)을 거쳐 사전을 확장하는 

붓스트랩 방법(bootstrapping methods)[14]에서부터 확률론

을 이용해 극성 값을 부여하는 연구[15], 확률보행(random 
walk)활용방법[16], PMI(pointwise mutual information)를 이

용하는 방법[17] 등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국내에서는 최근 

국립국어원 사전을 기반으로 집단지성을 이용한 한글 감성어 

사전 구축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18].

사전기반 접근법은 쉽고 빠르게 사전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의미에 기초한 감성사전은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적인 의미에

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문맥을 고려하여야 

하는 감성분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감성분석에 앞서 반드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기반 접근법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개발되고 있

다.

2) 말뭉치기반 접근법(corpus-based approach)
‘말뭉치기반 접근법(corpus-based approach)’이란, 기초적

인 감성어휘나 기존에 개발되어있는 범용감성사전을 텍스트

데이터에서 추출된 말뭉치에 적용하여 새로운 감성사전을 구

축하는 방법이다[19].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

라질 수 있어 이러한 방법의 감성사전 구축은 매우 복잡하다.

이 접근법은 기초적인 감성 형용사에 언어학적 특성을 활

용하여 문맥을 읽는 1997년 Hazivassiloglou와 Mckeown의 

초기연구[20]에서 시작되어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한계와 문

제점을 해결해 나가며 발전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발견되고 있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사전기

반 접근법의 하나인 PMI에서 파생된 SO-PMI(semantic 
orientation using pointwise mutual information)는 말뭉치기반 

접근법에 해당된다. 말뭉치기반의 사전구축은 매우 복잡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의미를 해석할 때 문맥의 중요

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관

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말뭉치기반 사전구축은 기본적으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제 텍스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범용 감성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도메인의 텍스트를 분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

으면 편향된 감성사전이 만들어진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방

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말뭉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범용 감성사전을 만들 수 있으나, 이는 여전히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말뭉치기반 접근법은 주로 특화 감성

사전을 구축하는데 활용되고, 범용 감성사전 구축에는 사전

기반 접근법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주식시장 특화 감성사전 구축

 
3-1 관련 연구

참여와 개방, 공유를 지향하는 최근 인터넷 환경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소셜 커뮤니티의 증가와 함께 다양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할 기회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이런 소셜 커뮤니티의 내용들을 분석하여 사회,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략/마케팅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 커뮤니티의 내용들은 양의 방대함과 형태

의 다양성으로 인해 사람이 직접 일일이 보고 내용을 인지하

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때문에 이를 일정 기준에 

따라 정형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감성분석이 활용되고 있다[21].

실례로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2012년 미국 대선

에서 소셜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유권자들의 감성을 분석하

여 이를 선거 전략 구축에 반영하여 재선에 성공하였으며

[22], 스페인의 민간 금융 업체인 BBVA는 감성 분석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고객관리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했다

[22].

감성분석에 대한 연구는 감성분석의 데이터가 되는 커뮤

니티의 다양한 의견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형적으로 분

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감성사전 구축으로 이어진다. 잘 구

축된 감성사전은 수치적, 통계적인 방법 외에 추가적인 분석

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감성사전 구축을 위한 연구가 활발

하다. 이런 연구의 일환으로 상품 평 극성 분류를 위한 특징별 

서술어 긍정/부정 사전 자동구축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에

서 판매되는 상품들에 대해 고객들의 상품 평을 이용한 감성

사전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평점 및 접속정보 등 각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방법들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다만, 이 연구는 상품 평 반응 영역(도메인)에 

특화된 감성사전을 구축하여 범용 감성사전을 사용했을 때보

다 예측 정확도를 끌어 올렸지만, 서술어에 대해서만 감성사

전을 구축한 한계점이 있었다고 언급되었다[23].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단어들의 감성 태그 및 점수화를 활

용한 연구[18]에서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를 대상으로 

투표(집단지성+폭소노미)를 통해 단어별 긍정, 부정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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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글 감성사전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어미와 조사가 발

달한 한글의 특성상 자연어 처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자연

어 처리를 위한 감성어 사전과 같은 자원 부족의 한계점이 나

타났다. 또한 감성사전을 적용할 분야에 따라서 같은 단어라

도 긍정과 부정이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 분야와 

문맥에 따라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의 온톨로지 구축이 

요구되었다.

주식시장 연구는 전통적으로 수치적, 통계적 접근법이 주

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오피니언마이닝 기법의 발달에 힘

입어  투자심리 등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에 대한 감성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가예측과 관련된 감성분석들은 대체로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

‘뉴스와 주가: 빅데이터 감성분석을 통한 지능형 투자의사

결정 모형’[5]에서는 형태소 분리 후 단어별 긍정/부정의 극

성을 태깅한 후 인덱싱된 분류정보와 스코어링 룰을 이용하

여 뉴스의 긍정/부정 극성을 판별하였다. 그러나 데이터가 충

분하지 못했으며,  범용 감성 사전을 이용함으로써 극성 분류

의 정확도가 다소 낮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뉴스 감성분석과 SVM을 이용한 S&P500 주가지수 예

측’[7] 또한 뉴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여 감성분석과 기술

적 분석을 결합한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주가지수 방향

성 예측을 위한 주제지향 감성사전 구축방안’[6]에서는 주식

시장에 특화된 단어에 적합한 극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온라인 언급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24]

에서는 주식시장을 세분화하여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감

성사전 구축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모두 품사가 명사에 한정되거나 뉴

스 데이터에 의존하는 점, 그리고 데이터 양의 불충분이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3-2 감성사전 구축방안

본 연구에서는 증권 전문 소셜 커뮤니티의 다양한 게시 글

을 토대로 주식시장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활용데이터 정의

본 연구에서는 주식 전문 사이트인 ‘Paxnet’에서 운영하는 

게시판의 최근 3년 치의 게시 글을 연구 데이터로 선정하였

으며, 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의 고려사항을 반영하였다.

첫째, 데이터의 비정형성을 극대화하고 시각을 다양화하

기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

라인 게시판을 선정하였다. 게시판에 게재된 글은 뉴스에 비

해 가감 없는 솔직한 의견이 표현되며, 사용되는 용어 또한 뉴

스에 비해 훨씬 다양한 특징을 가졌다.

둘째, 3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단어

의 고유 극성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Paxnet과의 정

식 약정을 통해 게시판 데이터를 직접 받음으로써 데이터의 

손실을 없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주식투자자들(전문가-초보)이 이용

하는 증권 전용 전업투자자 게시판을 활용하여, 증권업에서 

주요 사용되는 전문용어들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

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 점

이번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음의 차별성을 갖고 진행한

다.

첫째, 주가방향성 예측을 위한 감성사전 구축에 관한 기존

의 연구는 뉴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뉴스 데이터

는 정제된 표현이 많으며, 한정된 어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구의 제약사항으로 언급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글을 통해 시각의 다양화와 데이터의 비정형성을 극대

화했다.

둘째, 주가방향성 예측을 위한 감성사전 구축에 관한 기존

의 연구는 명사 또는 동사를 분석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형

용사까지 활용하였으며, 특히 단어 중심의 기존연구와 달리 

데이터상의 말뭉치를 추출하거나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조합

한 말뭉치를 활용하여 주식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였다. 

3) 연구방법

주식시장에 특화된 감성사전 구축은 그림 1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연구에 제한 목적으로 팍스넷 게시판의 게시 글들을 파일 

형태로 수령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동일한 단어가 시황

별, 문맥상 의미, 다른 단어들과의 조합에 따라 반대의 감성

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극성의 정확한 상황별 적용을 위하

여 충분한 기간 내 활용 사항을 분석 적용하기 위해서는 3년 

내외의 기간이 적절한 점과 팍스넷 내 다수의 게시판 중에서 

가장 조회 수가 많고 전문성이 뛰어난 점을 이유로 전업투자

자 게시판을 기초로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광

고성 글과 이미지들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이후 그림 2와 같이 플레인 텍스트만을 추출하여 순수 게

시  글 원형을 유지하였으며, 각 게시물 내 글들을 문장 단위

로 구 별하고 문장 내 형태소 별로 분리하여 품사를 부착시켰

다. 추출된 어휘들을 품사별로 재정리하고 조사, 감탄사, 접

속사, 관형사 등 불용어를 제외하고. 명사, 형용사, 동사를 대

상으로 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출현빈도를 정리하였다. 빈도 

높은 순으로 정리한 단어 중 사람, 생각, 오늘, 마음, 방법, 의

견 등 주가 방향성 예측과 무관한 단어들을 제외하고, 투자, 

주식, 종목, 시장, 돈, 매수 등 주식시장 감성 단어 후보들을 

추출하였다.

게시판 참여자들이 많이 언급하는 추출된 단어들을 기초

로  위 단어와 함께 같은 문장 내에서 자주 언급되어 조합을 

이루는 단어들의 말뭉치 패턴을 분석하고 각 단어별 확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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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파악하기 위해 PMI를 사용하였다.  PMI는 확률론에 기

초한 방법으로 두 확률변수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분석하고자 하는 두 단어의 의미극성이 비슷할 경우, 같은 

문서 내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가정 하에 계산된다[25].

    그림 1. 연구 순서도

       Fig. 1. Research Flowchart

두 단어 간의 연관성을 계산하는 PMI의 계산식은 식 (1)과 

같다.

  log


                      (1)

   그림 2. 게시글 문장단위 구분

    Fig. 2. Separate postings by sentence

여기서 w1과 w2는 분석하고자 하는 두 단어를 나타내며, 

PMI(w1,w2)는 두 단어가 같은 문서 내에서 나타날 확률을 나

타낸다. PMI 값이 양수이면 두 단어가 같은 문서에 나타날 확

률이 높아 비슷한 의미극성을 가진다는 뜻이며, 음수일 경우

에는 그 확률이 낮아 다른 의미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추출된 단어와 PMI 값이 양수를 가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중심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예측하는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일례로, “종목”이라는 핵심어와 PMI값이 높게 나온 “가다”

라는 단어로 말뭉치를 구성한 후,  “뜨다” “오르다”처럼 유사

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말뭉치를 포함하고, “가지 못하다” 

“뜨지 못하다” “오르지 못하다”처럼 반대 의미를 가지는 말

뭉치들도 포함하였다. 각각의 말뭉치에 주가 상승의 의미는 

‘긍정’, 주가하락의 의미는 ‘부정’, 방향성이 없는 경우는 ‘중

립’의 감성 분류를 적용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고, 향후 지속적 

연구의 용이성과 활용의 편의를 위하여 웹 기반으로 감성사

전을 구축하였다.

그림 3은 ‘소비’라는 추출된 단어를 중심으로 한 말뭉치와 

극성 값을 부여한 예이다.

  

     그림 3. 주식시장 방향성 예측 말뭉치 구성

         Fig. 3. Construct corpus to predict direction of stock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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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식시장 특화 감성사전 구축 결과

주식시장 방향성 예측을 위한 도메인 맞춤형 감성사전 구축

에 관한 본 연구 과정에서 감성사전을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

어를 중심으로 말뭉치(corpus)방식으로 구축하였으며, 297개의 

핵심어와 1,614개의 말뭉치를 포함하고 있다. 1,614개의 말뭉

치는 주가상승을 의미하는 ‘긍정’이 731개, 주가하락을 의미라

는 ‘부정’이 654개, ‘중립’ 229개의 극성 값으로 구성되었다. 구
축된 감성사전을 각 게시 글에 대입하여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

도를 표시하고자 긍정의 극성 값을 가지는 말뭉치의 비율인 긍

정지수로 산출하였으며, 그 계산식은 식 (2)와 같다.

긍정지수 긍정말뭉치의수 부정말뭉치의수
긍정말뭉치의수

    (2)  

      
긍정지수는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이 수치는 그 게시 글에 

내재되어 있는 주식시장 방향성에 대한 감성을 나타낸다. 긍정

과 부정의 말뭉치의 수가 동일한 경우인 0.5는 중립을 의미하고 

0.5보다 크고 1까지는 긍정의 감성을 표시하며, 0.5보다 작고 0
까지는 부정의 감성을 표시한다. 

사전 구축을 위하여 활용된 전업투자자 게시판 3,809개의 글

들에 주가 방향성 예측을 위하여 구축한 감성사전을 적용하였

다. 매매일지의 작성과 그래프에 대한 설명, 종목의 나열 등 734
개의 글에서는 말뭉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게시 내용 문장 수

가 작거나 시장 상황보다 심리 상황이 많은 투자자의 애로 사항 

등의 글에는 말뭉치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말뭉치의 빈도

수가 작아 나타날 수 있는 감성 예측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출현한 말뭉치의 수가 5개 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 1,828개의 게시 글에 대하여 감성사전을 적용하였다. 
긍정지수 히스토그램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게시글 긍정지수 히스토그램

  Fig. 4. Positive index Histogram         

 
긍정 게시 글의 수는 1,128개, 부정 또는 중립의 게시 글 수는 

700개 이며, 평균 긍정지수는 0.66998이며 메디안은 0.714로 나

타났으며, 긍정지수가 긍정과 중립 및 부정 등으로 구분 분포되

어 있어 긍정지수는 게시 글 별로 유의미한 차별성이 있음을 확

인 하였다.
본 연구는 주식시장에 집중된 맞춤형 특화 사전을 구축함에 

있어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감성 분석을 시도하고, 기존 주식

시장의 명사 또는 뉴스 분석을 통한 감성사전의 한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감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글

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식 전문 커뮤니티의 게시 글을 지

정하였고, 형용사를 포함한 말뭉치 별로 극성 값을 부여하는 방

식으로 사전을 구축하여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
주가 방향성 예측에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와 감성 파악

을 통한 참고 지표로서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주식시장의 다른 

지표들과 복합적으로 분석된다면 방향성 예측에 더 크게 활용

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Ⅴ.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식시장 특화 감성사전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사어 사전의 필요성이다.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주식시장에서 하나의 움직임에 대해 다양한 표현들

이 존재하며, 이는 동일한 상황이라도 많은 다른 어휘들로 표현

되는 한글의 특성이며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인터넷 커뮤니티

의 경우에는 더욱 다양하다. 이러한 표현들을 모두 아우르기 위

해서는 한글  유사어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연구 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표현들 외에 전문적인 표현들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양성의 

확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증권사 리서치 자료 등 전문적인 용어

와 표현을 추가하면 더욱 정교한 감성사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

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기 한계점을 보완하여 감성사전의 주가

지수 방향성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실제 투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감성사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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